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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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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단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수준과 비행경험의 관계와 변화를 알아보고 우울수준의 변화가 

비행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우울수준과 비행경험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 자료 중 중학

교 1학년 패널의 제 3차(중학교 3학년)와 제 6차(고등학교 3학년)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1,960명(남자 

1,000명, 여자 960명)을 대상으로 각 학년의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별과 학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보다 고등학교 3학년의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의 경우 중학교 3학년보다 고등학교 3학년의 비행경험이 높게 나타났으

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모두 남학생이 더 높은 비행경험을 보였다. 우울수준과 비행경험 간

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수준은 비행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같은 

시기의 경우에만 한정적이었으며, 과거의 우울수준은 미래의 비행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우울수준의 변화가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우울수준의 변화량이 증가할수록 비행의 변화량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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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

요하고 집단폭행과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청소

년 4명이 입건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

주간 모텔에서 생활하게 하며 성매매를 시켜 

9백여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 외에도 영종도

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집단 폭행 사건, 몽골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같이 아직 어른

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했다고 보기에 잔

혹하고 경악스러우며, 매우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또래 집단 폭행 및 성폭행, 그리고 학

교 따돌림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

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처벌이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지를 논의하기 전 아동․청소년의 특수

성을 이해하고 비행 및 범죄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연령은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4839호)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9세에서 24

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

14446호)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률(법률 제14236호)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과 유사한 개

념으로는 민법(법률 제14278호)의 ‘무능력자’ 

그리고 형법(법률 제15982호)의 ‘미성년자’가 

있으며,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존

재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0 청소년백서(여

성가족부, 2020)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의 감

소와 더불어 비행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강력범죄(흉악)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 심각성

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전체 

비행 청소년의 연령을 보면 18세가 26.5% 

(17,57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17세 21.6%, 16세 20.5%, 15세 17.7%, 14

세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비행 청소년의 연령추세를 볼 때 17-18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청소년 범죄의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82.2%, 여자가 

17.8%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의 약 5배 정도이

다. 

  비행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비행 

행동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교육 풍토, 법률, 전통, 도덕, 그리고 관습에 

따라 다르며 또한 한 사회 내에서도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

다(정우식, 1986). 넓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은 

구체적인 청소년 범죄와 좁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형

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한 개인이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범죄라고 하며, 청소년 비행은 

성인이 행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행위

의 주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행

동을 일컫는다. 학자에 따라 사회적으로 청소

년에게 주어진 지위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지위비행’으로 구분하기도 하고(김경식, 이현

철, 2007; 김준호, 1993; 노성호, 2007; 노언경, 

정송, 홍세희, 2014), 사회적 바람직한 가치 규

범에서 벗어나 상반되는 행동으로 ‘일탈행위’

로 구분하기도 한다(노언경 외 2014; 박성희, 

1997). 

  다른 한편으로 비행은 범법행위 이전의 부

적응 행위까지 포함하여 과거의 객관적인 행

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범죄를 범할 가능성까

지도 내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소년법 

법률 제4067호). 이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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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나 사회의 규범 및 가치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비행으로 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행은 비행의 심각성과 종류에 따라 분류

되기도 한다. 비행의 심각성에 따라 비행을 

분류한 연구에서는 흡연이나 가출, 무단결석

과 같은 청소년의 지위에서 옳지 않은 행위를 

경 비행으로 신체 및 정서 폭력, 절도, 강도 

등을 중 비행으로 구분하였으며(이은주,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김경식, 이현철

(2007), 그리고 노성호(2006)는 지위 비행과 범

죄행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준호와 이동원

(1993)은 비행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비행 항

목을 지위 비행, 약물 비행, 성 비행, 재산 비

행, 폭력비행으로 구분하였다. 정제영, 선미숙, 

장선희(2016)는 비행을 일탈 비행과 범법 비행

으로 분류하였다. ‘일탈 비행(deviation misdeme 

anor)’은 성인이 행하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

나 청소년이 행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

는 비사회적 행위인 음주와 흡연으로 정의하

였고, ‘범법 비행(law-breaking delinquency)’은 일

반적인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는 

금품갈취, 절도, 허위정보 유포, 폭행으로 개

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을 

단순 일탈행동일 수 있는 지위 비행과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에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를 구

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제

영 외(2016)의 정의에 따라 비행을 일탈 비행

과 범법 비행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

정, 학교, 또래요인, 성, 약물 문제, 정신적 문

제 등으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정

신적 문제에 집중해볼 것이다. 곽금주와 문은

영(1993)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

인이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보다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

정적인 정서에 더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홍태경, 류준혁, 2011). 실제로 전국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원생 중 정신병력자의 

비율은 25.7%이었고, 그 중 우울증과 조울증

을 포함하는 기분장애는 21.7%이었다(김슬기, 

2019). 이는 청소년 범죄에 부정적 정서가 영

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Beyers & Loeber, 2003; Fanti & Henrich, 

2010; Loiner, Metalsky, Katz, & Steven, 1999),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품

행장애, 반항성 장애, 파괴적 행동장애와 같은 

외현화된 행동 문제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

며, 알코올이나 물질남용과 관련한 문제를 함

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우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

보면, 우울한 개인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았으며

(곽금주, 문은영, 1993; Dopheide, 2006), 충동성

을 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더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

았다(Clarke, 2006). 또한 공격성과 비행과 같은 

문제 행동들은 청소년기에 낮은 학업 성취를 

야기하며, 이는 또다시 우울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들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Masten, 

Roiseman, Long, Burt, Obradovic, Riley, Boelcke- 

Stennes & Tellegen, 2005). 우울은 청소년의 사

이버 범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주

의 집중력이 낮았고,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

았다. 그리고 이것이 사이버 범죄를 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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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였다(고은희, 김은정, 2015). 즉, 우울 수

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주의 집중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심리적 특

성이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며,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도록 하고 결국 공격성과 비행 행동으

로 나타날 수 있다(이순희, 허만세, 2018). 

  그러나 반대로 우울이 높을수록 비행을 하

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Dafoe (2013)의 연구

에서 우울은 불안, 수줍음, 회피와 같이 내면

화된 문제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내면화 문제

들은 비행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우울하

거나 불안감을 느낄 경우, 자신을 둘러싼 환

경에 무관심하거나 위험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할만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

여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Ruchkin, Schwab-Stone, Koposov, Vermeiren, & 

Steiner, 20 02; Zara & Farrington, 2009).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낮은 수준의 불안이 자극 

추구 경향을 증가시켜 비행행동과 범죄행동

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anti, 2018; Zuckerman, 1994, 2007). 이에 청소

년 비행에 우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이

나 좌절감을 공격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Knox, King, Hanna, Logan, Ghaziuddin, 

2000), 반대로 분노를 충분히 느낄만한 상황에

서도 분노나 공격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Rottenberg, Gross, & Gotlib, 2005). 이러한 

우울 증상의 표현에서도 성차가 있었는데, 

여성 청소년은 내향적인 증상 표현(예: 우울, 

고독, 슬픔)을 많이 보이지만, 남성 청소년은 

외향적인 증상 표현 양상(약물남용, 비행 및 

폭력)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언경, 

정송, 홍세희, 2014; 신혜섭, 2005). 즉, 동일하

게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우울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 수준과 우울로 인해 상승

하는 비행의 종류, 우울과 비행이 연결되어 

있는 원리, 위험 요소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다(McClellan, Farabee, & Crouch, 1997; Van 

Voorhis, Salisbury, Wright & Bauham, 2010).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

에 따르면 2주 이상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

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수준의 우울감

을 경험한 중․고등학생은 25.5%이었고, 여학

생은 30.7%, 남학생은 20.1%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

는 경향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리학적

으로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스트레

스 호르몬인 콜티솔(Cortisol)의 조절에 관여하

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의 조절이 성

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성별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Eid, Gobinath, & Galea, 

201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침샘 테스토스테론

이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Granger, Shirtcliff, Zahn-Waxler, Caroly, 

Usher, Klimes-dougen, Bonnie, & Hastings, 2003), 

남자 청소년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낮을수록,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천천히 진행될

수록 불안과 우울증, 주의력 문제가 증가하였

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하게 감소할 때 파괴적 행동이 증가하였

다. 즉,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주며, 동일한 요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밀

한 관계 형성 및 유지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였다. 이에 관계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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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게 되면 여성은 이를 위협 또는 도

전(challenge)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Gore, 

Aseltine, & Colten, 1993). 더욱이 여성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바라고 

의지하며 (Rose & Rudolph, 2006), 이러한 지지

가 사라지게 되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아진 우울은 

피해자화(victimization)와 약물 남용, 정신 건강 

문제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Chesney-Lind 

& Sheldon, 1998). 

  남성의 경우 우울이 사회적 작용(social 

interaction)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비행의 발생

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남성의 우울 증상은 또래로부터의 거절을 초

래하는데, 이러한 또래의 거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만든다.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

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청소년기의 경우 또

래의 관심을 얻기 위해 비행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이나 또래 

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

험과 지식의 결여로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Parker & Asher, 1987). Joiner(1996)

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남성은 우울한 여성

에 비해 또래의 거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남성들은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성 사회화(gender socialization)되어왔기 때문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우울로 인한 또래의 거절

은 여성에게도 나타나나, 남성에게서 또래의 

거절이 비행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gnew & Brezina, 1997).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많은 변화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

는 시기이다. 이때 심리 사회적 위기를 겪으

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적절하게 대처

하지 못하면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단순한 일회성의 문제

가 아니라 반복해서 나타날 경우가 많으며, 

성인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우울과 비행을 횡단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

다. 이러한 측정은 우울이 비행을 유발한 것

인지, 비행이 우울을 유발한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제3의 요인이 우울과 비행을 모두 유발

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데이터를 통해 과거 우

울 수준이 미래의 비행 수준을 예측하는지 살

펴보고,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량이 비행의 

변화량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아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이와 더불어 경비행으로 볼 수 있는 

지위비행과 중비행으로 볼 수 있는 범법비행

으로 비행의 종류를 나누어 비행의 종류에 

따라 우울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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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

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

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KCYPS)중에서 중 1 

패널의 제 3차(2012년) 데이터와 제 6차(2015

년)데이터를 사용하였다1). 2012년 3차 조사의 

응답자(중학교 3학년)는 2,351(남자 1,140명, 

여자 1,119명, 미상 92명)이었으며, 2013년 4

차 조사의 응답자는 2,351(남자 1,075명, 여자 

1,033명, 미상 243명) 이었고, 2015년 6차 조사

의 응답자는2,351(남자 1,041명, 여자 1,015명, 

미상 295명)이었다. 이 중 성별, 우울, 그리고 

비행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패널들을 제외한 

총 1,960(남자 1,000명, 여자 960명)명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최초 패널의 선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한다. 

즉 16개 시도를 27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집

단 별로 할당된 표본 학교를 추출, 학급 수에

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이 무작위로 추

출되었다. 1차 조사 시 학교 방문을 통한 집

단면접조사가 이루어졌고, 3차-6차시에는 개인

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도구

  우울

  우울은 간이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

1) 데이터의 내용 및 설명은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 

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20).

택, 1984)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한 1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

다. 문항에는 ‘기운이 별로 없다’, ‘걱정이 많

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관

심과 흥미가 없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4점 리커트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

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

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점수의 평균

을 산출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각 시점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 는 3차년도 α

=.90, 4차 연도 α=.88, 6차 연도 α=.87로 나

타났다. 

  비행

  비행은 김준호와 이동원(1995)이 개발한 청

소년 비행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으로는 ‘담

배 피우기’, ‘술 마시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

나 조롱하기’, ‘무단결석’, ‘가출’, ‘폭행’,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협박하기, ‘집단 따돌림

(왕따)시키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하

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각 문항마다 

지난 1년간 관련 비행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있다(1)’ 혹은 ‘없다(2)’로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있다(1)’, ‘없다(0)’로 역코딩하였으며, 비행수

준은 14개 문항의 점수를 평균 내어 사용하였

다. 비행의 종류를 분석하기 위해 일탈비행에 

해당하는 5개 문항(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등)의 평균을 일탈비행의 점수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9개 문항(협박하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등)의 평균을 범법비행의 점수로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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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2012년) 고3(2015년)

남 여 남 여

우울 1.90(0.61) 2.07(0.63) 1.78(0.54) 1.97(0.54)

전체비행 0.40(0.98) 0.14(0.52) 0.77(1.09) 0.25(0.58)

일탈비행 0.24(0.65) 0.11(0.44) 0.69(0.94) 0.24(0.56)

범법비행 0.17(0.58) 0.03(0.19) 0.08(0.34) 0.01(0.10)

표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우울과 비행의 기술통계량(평균과 표준오차)

  성별과 학년

  조사되었던 다양한 변수 중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조사 당시의 학년(중학교 3학년과 고

등학교 3학년)만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관

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패널 조사 

대상자가 중학교 3학년 일 때인 3차 년도와 

고등학교 3학년 일 때인 6차 년도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행은 14가지 비행 여부

의 평균을 전체 비행 수준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일탈 비행에 해당하는 5가지 문항의 평

균을 일탈 비행 값으로, 범법 비행 해당하는 9

가지 문항의 평균을 범법 비행의 값으로 사용

하였다. 조사 패널들의 우울 정도와 비행 경

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

였으며,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

다. 조사시기와 성별에 따른 우울수준과 비행

경험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고, 고등학교 시기의 우울수준이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로 구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프로그

램 23.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을 사

용하였다.

결  과

우울의 정도

  먼저 두 번의 조사 시점에서 조사 대상 패

널들의 우울 수준을 살펴보았다(표 1). 그 결

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우울 정도는 4점 척

도 상에서 평균이 1.98 (.62)이었고, 고등학교 3

학년 시기의 우울 점수는 1.87(.55)이었다. 학

년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수준에 변화가 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3학년 때의 우

울 평균과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우울 평균의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

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간 우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59)= 7.76, 

Cohen’d=.27, p<.001. 중학교 3학년 때의 우울 

점수와 비교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우울 점

수가 유의하게 낮아 우울 점수가 감소하였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조사 시기의 우울 점수가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독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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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 우울수준 고 3 우울수준 중 3 비행경험 고 3 비행경험

중 3 우울수준 .38** .12** .04

고 3 우울수준 .44** .16** .15**

중 3 비행경험 .11** .00 35**

고 3 비행경험 .08* .14** .22**

대각선 위는 남자, 아래는 여자 **p<.01, *p<.05

표 2. 우울수준과 비행경험의 상관

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패널이 중학교 3학년 때에 남학생의 평균 우

울 점수는 1.90(.61)이었던 것에 비해, 여학생

의 평균 우울 값은 2.07(.63)이었으며 성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58)=-6.39, 

Cohen’d=.41, p<.001. 그리고 이러한 성차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

데, 조사 대상 패널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

학생의 평균 우울 점수는 1.78(.54), 여학생의 

평균 우울 점수는 1.97(.54)이었다. 즉 우울 

점수는 학년과 관계없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

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58)=-8.02, 

Cohen’d=.51, p<.001.

비행 경험

  본 조사에서는 14가지 비행에 대해 지난 1

년간 자신이 각각의 비행을 경험했는지 여부

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응답을 바탕으로 

비행 점수는 조사 패널이 경험한 비행 항목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때

에는 14개 비행에 대해 평균 0.28(.80)회의 개

입이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평균 

0.52(.92)회 개입이 있었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 경험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행 점수의 대응 표

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입한 비행

의 수에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 

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974)= 

10.87, Cohen’d=.40, p<.001.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비행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 대상 패

널 중학교 3학년 때 남학생의 평균 비행 경험 

값은 0.40(.98)이었던 것에 비해 여학생의 평균 

비행 경험 값은 0.14(.52)이었다. 즉,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다양한 비행을 저지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49)=7. 35, Cohen’d=.47, p<.001.

  그리고 이 같은 성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패널의 

고등학교 3학년 평균 비행 경험의 값은 남학

생은 0.77(1.09), 그리고 여학생은 0.25(.58)로 

성별 간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949)=13.15, Cohen’d= 

.84, p<.001.

우울과 비행

  조사시기와 성별에 따른 우울수준과 비행경

험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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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p R２ F

모형1 우울 .110 .029 3.793*** .000 .007 14.387

모형2
우울 .142 .029 .111*** .000

.038 39.542
성별 -.288 .036 -8.014*** .000

모형3

우울 .313 .091 3.421** .001

.041 27.688성별 -.064 .119 -.534 .593

우울 * 성별 -.113 .057 -0.966* .049

***p<.001, **p<.01, *p<.05

표 3. 중학교 3학년 우울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남녀 모두에게

서 매 시기의 우울수준과 비행경험 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우울수준의 측정치 간에는 남녀 모두 중간 수

준의 상관을 보였으며 비행경험의 측정치에서

도 남녀 모두 미미하거나 중간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여학생에게서만 중학교 3학년 

때의 우울수준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비행

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들

에게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3학년 때 비행경험이 고등학교 3

학년 때 우울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여학생들에게서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수준이 비행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

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패널의 

조사 시기별로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조사 시기의 우

울수준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비행경험 점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경우 우

울수준이 비행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β=.09), 우울 수준이 높을수

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２

=.01, F(1, 1949)= 14.39, p<.001.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우울 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표 3). 그 결과 

모형1의 R２이 .007에서 모형2에서 .038로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41로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살펴

본 모형3의 F의 변화량도 27.688로 우울과 성

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p=.049.

  추가분석을 위해 성별에 따라 데이터를 나

누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학

생의 경우 β값이 .12으로 우울수준이 높을수

록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
２

=.02, F(1, 993) =15.34, p<.001. 그리고 여학생

의 경우 β값이 .11, R２=.01, F(1, 954)=10.74, 

p<.01로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이 남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패널의 우울수준이 비

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β값이 

.08, R２=.01, F(1, 1958)= 12.36, p<.001으로 우

울수준이 비행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우울수준이 조금 감소

하지만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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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p R２ F

모형1 우울 .133 .038 3.515*** .000 .006 12.358

모형2
우울 .225 .037 6.155*** .000

.098 106.981
성별 -.566 .040 -14.154*** .000

모형3

우울 .443 .114 3.867*** .000

.099 72.775성별 -.291 .143 -2.036* .042

우울 * 성별 -.147 .073 -2.008* .045

***p<.001, **p<.01, *p<.05

표 4. 고등학교 3학년 우울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b SE t p R２ F

모형1 우울 .008 .033 .252 .801 .000 .064

모형2
우울 .070 .032 2.165* .03

.083 88.920
성별 -.534 .040 -13.333*** .000

모형3

우울 .067 .102 .659 .510

.083 59.250성별 -.537 .134 -4.021*** .000

우울 * 성별 .001 .064 .022 .983

***p<.001, **p<.01, *p<.05

표 5. 중학교 3학년 우울수준이 고등학교 3학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우울 수준

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표 4). 그 결

과 모형1의 R２이 .006에서 모형2에서 .098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99

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살펴본 모형3의 F의 변화량도 72.775로 우울

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p=.045.

  추가분석을 위해 성별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의 경우 β값이 .15, R
２

=.02, F(1, 998)=21.86, 

p<.001. 여학생의 경우 β값이 .14, R
２

=.02, 

F(1, 958)=18.9 6, p<.001이었다. 이는 여학생

도 남학생과 동일하게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비행 경험 점수가 증가하지만, 그 정도에 있

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남

학생에게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단 연구의 장점은 과거의 지표가 미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중학교 3학년 때의 우울

수준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비행경험을 얼마

나 예측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우울수준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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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p R２ F

모형1 우울변화량 .091 .033 2.792** .005 .004 7.793

모형2
우울변화량 .097 .031 3.089** .002

.086 91.563
성별 -.524 .040 -13.215*** .000

모형3

우울변화량 .259 .098 2.649** .008

.087 62.127성별 -.536 .040 -13.326*** .000

우울변화량 * 성별 -.110 .063 -1.750+ .080

***p<.01, **p<.01, *p<.05

표 6. 우울수준의 변화량이 고등학교 3학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등학교 3학년 시기 비행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우울 수준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

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표 5). 그 결과 모형1의 R
２이 .000에서 

모형2에서 .083로 증가하였지만, 모형3에서 

.083로 증가하지 않았다. 상호작용을 살펴본 

모형3의 F의 변화량도 59.250로 우울과 성별

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추가분

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우울수준의 변화와 비행경험의 변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시기에 측정된 

우울수준은 비행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과거의 우울수준은 미래의 비행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없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렇다면, 과연 우울수준의 변화는 미래의 

비행경험을 예측할 수 있을까. 우울수준의 변

화가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

게 살펴보기 위해 우울수준이 중학교에서 고

등학교로 변화하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이 개입하는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인 우울수준의 

변화는 고등학교 3학년 우울수준 점수에서 중

학교 3학년 우울수준 점수를 뺀 지표를 사용

하였고, 종속변인은 고등학교 3학년 비행경험 

점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수준의 변화는 β값이 .06, R２

=.00, F(1, 1958)=7.79, p<.01로 미래 비행경험

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우울 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표 6). 그 결과 

모형1의 R２이 .004에서 모형2에서 .086로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87로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살펴

본 모형3의 F의 변화량도 62.127로 우울과 성

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향이 있었다, 

p=.08. 

  추가분석을 위해 성별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우울수준

의 변화가 미래 비행경험을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２=.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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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고3 t

일탈비행 0.18(0.56) 0.47(0.81) 16.01***

범법비행 0.10(0.44) 0.04(0.26) 5.40***

***p<.001

표 7. 비행종류와 학년에 따른 비행경험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3 고3

남 여 남 여

일탈

비행

0.24

(0.65)***

0.11

(0.44)

0.69

(0.94)***

0.24

(0.56)

범법

비행

0.17

(0.58)***

0.03

(0.19)

0.08

(0.34)***

0.01

(0.10)

***p<.001 

표 8. 성별과 시점에 따른 두 종류의 비행

F(1, 998)=7.68, p<.01, 여학생에게서는 유의미

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２=.00, 

F(1, 958)=1.71, p=.19. 즉, 남학생의 경우는 우

울이 중학교 3학년 때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더 높아지면, 고등학교 3학년에 더 많은 비행

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울수준, 비행종류, 그리고 성차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두 번의 조

사시점에서 비행 종류(일탈비행, 범법비행)에 

따라 조사 대상 패널들의 비행 경험 수준을 

살펴보았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 경험

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행 경험 

점수의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7). 

그 결과, 일탈비행과 범법비행 모두에서 개입

한 비행의 수에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탈비행은 학년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범법비행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을 할 기회의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음주와 흡연과 같은 

일탈비행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비행에 대한 

유혹과 접할 기회가 증가하지만, 절도와 폭행

과 같은 범법비행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청소

년들이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

문에 이와 같은 비행을 할 시간과 기회가 자

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행의 종류에 따라 성차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행의 종류와 관계없

이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

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

났다.

  우울수준이 각 종류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 시기별로 

우울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각의 비행 경

험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경우 

우울수준이 일탈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β=.10),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일탈비행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２=.01, F(1, 1950)=20.34, p<.001. 범법비행의 

경우 우울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우울 수준이 일탈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표 9). 그 결과 모형1의 R
２이 .01

에서 모형2에서 .027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28로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을 살펴본 모형3

의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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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p R２ F

모형1 우울 .091 .020 4.510*** .000 .010 20.339

모형2
우울 .107 .020 5.310*** .000

.027 26.761
성별 -.144 .025 -5.731*** .000

모형3

우울 .192 .064 2.994** .003

.028 18.499성별 -.033 .084 -.390 .697

우울 * 성별 -.056 .04 -1.396 .163

***p<.001, **p<.01, *p<.05

표 9. 중학교 3학년 우울수준의 일탈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b SE t p R２ F

모형1 우울 .111 .033 3.305** .001 .006 10.920

모형2
우울 .190 .032 5.848*** .000

.093 99.964
성별 -.487 .036 -13.710*** .000

모형3

우울 .316 .102 3.105** .002

.093 67.238성별 -.328 .127 -2.580* .010

우울 * 성별 -.085 .065 -1.309 .191

***p<.001, **p<.01, *p<.05

표 10. 고등학교 3학년 우울수준의 일탈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다. 이에 추가적인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기 패널의 우울

수준이 각 종류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일탈비행의 경우 β값이 .11, R
２

=.01, 

F(1, 1958) =10.92, p<.01으로 우울수준이 비행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우울수준이 범법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２=.00, F(1, 1958)= 

4.32, p<.05. 다음으로 우울 수준이 각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Baron 

& Kenny, 1986). 일탈 비행의 경우(표 10)모형1

의 R
２이 .006에서 모형2에서 .093로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93로 증가하

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작

용을 살펴본 모형3의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

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추가적인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범법 비행의 경우(표 11)모

형1의 R２이 .002에서 모형2에서 .024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형3에서 .027로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을 살

펴본 모형3의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

하였다, p=.004. 추가분석을 위해 성별을 나누

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우울수준이 범법비행

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에게서만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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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p R２ F

모형1 우울 .022 .011 2.077* .038 .002 4.315

모형2
우울 .035 .011 3.264** .001

.024 24.728
성별 -.079 .012 -6.711*** .000

모형3

우울 .126 .033 3.777*** .000

.027 19.323성별 .037 .042 .889 .374

우울 * 성별 -.062 .021 -2.886** .004

***p<.001, **p<.01, *p<.05

표 11. 고등학교 3학년 우울수준의 범법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β R２ t

우울수준(남) 0.10 0.010 3.23**

우울수준(여) 0.02 0.000 0.56

우울수준(전체) 0.05 0.002 2.08*

**p<.01, *p<.05

표 12. 고등학교 3학년 우울수준이 범법비행에 미치

는 영향

  앞서와 동일하게 중학교 3학년 때의 우울수

준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비행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지 비행 종류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탈비행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고, 

범법비행의 경우에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결과는 비행의 종류와 관계없이 

중학교 때의 우울수준은 고등학교 때의 비행

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보

여주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별과 학년으로 나누

어서 보고자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비행의 

종류도 일탈비행과 범법비행으로 나누어서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년 청

소년아동패널조사 연구 자료를 활용해 매 시

기마다 측정된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과거의 우울수준이 

미래의 비행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인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의 우울수

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시기 

모두 여학생에게서 우울수준이 더 높게 나타

났다. 둘째,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의 종류와

는 관계없이 남학생이 더 많은 비행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는 관계

없이 남자와 여자 모두 연령에 따라 비행점수

가 증가하는데, 특히 남자에게서 비행점수의 

증가가 더 크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지지

하였다(이주영, 오경자, 2011). 본 결과에서 우

울과 비행, 두 측정변수들의 초기 수준에서 

유의한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우울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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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행경험의 시간적 발달관계에서도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셋째, 우울수준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시기나 고등학교 시기 

모두 우울이 비행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화 모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우울이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했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은 남학생에게서 그 영향의 크기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에게 더 높은 수

준의 우울과 비행 그리고 범죄행위와 연관되

어 있다(Dixon et al., 2004; Pulay et al., 2008)는 

사전연구들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는 본 

패널조사에서 참가자들의 비행 행동을 측정하

는 문항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데, 또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

는 청소년 시기에 은근히 소외시키기, 뒷담화

하기, 안 좋은 소문 퍼뜨리기 등 여학생에게

서 더 자주 보이는 관계적 문제행동(relational 

problems)들이 비행 측정 문항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비

행변수 측정문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

적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신

체적, 그리고 물리적인 비행만 포함되어 있었

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비행이 제대로 측정되

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전형

적인 특징인 관계적 공격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비행 행동을 포함하여 비행을 측정해야 한다

고 생각된다. 

  다섯째로, 우울수준의 변화가 비행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에

서 고등학교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우울수준

의 변화가 고등학교 때의 비행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높은 

우울감을 보고할수록 더 많은 비행을 경험하

고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울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행경험도 증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 한국 아동 및 청소년 

패널 자료를 이용한 종단 연구로,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와 비행행동을 장기적인 변화를 살

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

울과 비행의 장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

적 우울수준의 변화가 비행경험의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 3학

년 때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울 수준이 높

아지면 이와 함께 비행 경험도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울이 비

행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보여주고 우울과 비행의 인과관계

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여 기존 연구 결과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

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7년 치의 자

료가 있었지만, 매 시기마다 측정 문항의 변

화와 더불어 표본 유지율의 변화로 직접적으

로 비교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수준과 비행 경험

의 측정 문항 다양성의 한계로 인해 더 명확

하고 세부적인 측정 및 비교를 할 수가 없었

고, 다양한 비행행동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

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특히, 비행의 

측정에 있어서 각 비행을 한 적이 있는지 없

는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한 비행을 

얼마나 반복하였는지 평가되지 않아 비행의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

속 연구에서는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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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요인과 비행의 빈도 및 재비행 등 다양

한 방식으로 비행을 측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패널 대상자들의 중학교 3학년 때의 우울 수

준에 비해 고등학교 3학년의 우울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우

리나라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

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압박과 또래 간의 경

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

할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점

이 청소년들에게는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

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들이 곧 성인기에 접어

들게 되면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기분 저하나 

우울 증상을 자신의 감정의 일부분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거나, 감정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우울 정도를 묻는 일련

의 질문들에 낮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

인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어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우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학년

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수준이 증가한다는 결

과와 이와는 반대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우울

수준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이유는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청소년 비행에 있어 은밀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언어적 및 관계적 폭력의 위험

성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다양한 비행 유형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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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linquency among adolescenc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tudy(KCYPS) data conducted from 2010 

to 2016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were used for this study. Data from the year 2012 

and 2015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which consisted total of 1,960 individuals including 1,000 male 

and 960 female participants. Participants were to answer 10 questions for their subjective depression, and 

14 questions for their past delinquent behavior. Results from the year of 2012 and 2015 were examined, 

as well as the time-varying changes of dep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 were analyzed. As a result, 

measured depression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female adolescents, and delinquency score was 

higher for male adolescents for both of the period. Depression significantly predicted delinquency, but 

only for the concurrent period. Past depressive feeling was not able to predict future delinquent behavior. 

Changes in depression predicted changes in delinquent behavior and the future delinquent behavior. 

Key words : Depression, Delinquency, Adolescence, KCYPS, NYPI, Longitudinal Changes, Time-varying Changes, 

Delinqu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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